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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플랫폼들을 연계·통합하여 공유·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이다. 그동

안 정부 주도로 개발한 시설원예 스마트팜이 기존 설비·장비 기업들을 통해 보급

되고 있으나 시설원예 등이 중심이었으며, 노지 농업과 같은 분야는 소면적 다품

종 특성으로 스마트기술 적용이 여전히 미비한 한계가 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데이터의 목록은 산·학·연 및 공공부문의 협의하여 정리하고, 개별

적 장비와 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른 현장 중심의 다양한 계열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의 고도화, 유통의 효율화, 경영의 선진화, 소비자 만족까지 고려하

는 기술생태계 건설이 가장 중요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이다. 

이를 수평적 구조로 보면, 농업부문의 특징은 매우 다양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및 더욱 다수의 소비자가 전주기와 전 가치사슬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계별 정보를 유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대표 플

랫폼이 아직 요원한 상태다. 이는 지역별, 시설별, 주체별, 생산물별 상호 보완적

이어야 하며, 연결 및 공유 중심으로 강력히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림 5-2>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구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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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핵심 구성을 위한 연계 체계

농업 데이터와 농축산물은 종자, 육묘(육종), 생산 및 생육관리, 영농작업, 수확, 

수확 후 처리 및 가공,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아울러 현재의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환경을 위해서는 농학 및 작물학, 농업기상학, 공학 및 전자통신 등 광범위

한 분야가 융합되어 디지털라이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영농환경은 종자, 비료, 농약 및 다양한 영농기자재를 비롯한 영농기술

과 기상학 및 병충해 관리 등 다양한 후방산업과 수확 후 관리, 가공처리, 신선유

통, 기호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등 전방산업까지 아우르는 다방면의 매

우 다종 다양한 파편화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및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

존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전후방산업을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5-3> 농산업 전주기 데이터 연계체계

육묘

출하
운송

유전자마커 질병위험도 품종 모니터링품종검정교배관리

유전자 예측

데이터
전처리

농업 표준화(데이터, ICT기자재, SW)

생리 및 질병 예측
우량종자 선발

온습도 광량 양액/시비 농작업,로봇시설구성

병해충 생장 생리, 병해충 환경발아/개화

양액/시비

환경제어

생장

처방

병해충,생리장해

품질
에너지

유전체
정보

생산량

DT운영

농가 편의/교육

운영/자동화

모니터링

현장 학습
사고 및

재해 서비스

안전유통

가공
자동화

병해충
서비스

생산-유통-소비
분석 및 예측

BigDate분석

BigDate분석

BigDate분석

직거래

데이터 센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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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플랫폼 구축의 방향

2.1. 농업부문 플랫폼의 형태와 구성

2.1.1. 농업부문 플랫폼의 형태

농업부문의 플랫폼은 다수인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연결, 비용 감소, 

검색, 커뮤니티, 프리즘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

다. 농업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생육관리의 특징과 지리적 특징 등을 대표하는 생

산부문과 다양한 니즈의 소비자를 직접, 간접 연결하는 플랫폼과 이를 비용 최소

화를 통해 검색 최적화하는 플랫폼 등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ICT 기술의 급속한 기술적 진화와 다양한 

분야로의 광범위한 대중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 요구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플랫폼 

산업의 기반은 발전할 것이고, 특히 농산업은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통한 통합 공

동 관리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역시 필요하다. 

 

<표 5-1> 농업부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형태 및 특징

플랫폼의 형태 특징

연결 중심 플랫폼
∙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생산-소비 플랫폼
∙ 생산자와 유통기업 간의 직접적 연계를 위한 플랫폼

공유자원 활용 
플랫폼

∙ 다양한 생산물의 온라인 유통과정에 필요한 온라인 홍보, 결제 시스템, 배송 시스
템 등의 공유를 통해 생산자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는 유통 플랫폼

∙ 이러한 플랫폼의 가장 큰 틍징은 비용절감과 이윤 극대화 추구임. 

검색 및 기회비용 최소화 
플랫폼 

∙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의 공급을 위한 공공데이터 플랫폼
∙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분야별로 목적에 맞는 제품 검색 플랫폼
∙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제품의 검색, 판매, 기능 분석, 후기 플랫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네
트워크 플랫폼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집단 형성을 통한 경쟁, 협조, 공동구매 플랫폼

삼각 프리즘 
∙ 흥미 있는 데이터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상 및 유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나 광고 등이 포함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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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플랫폼의 형태 특징

일방적 정보의 
공급 플랫폼

∙ 정부, 공공기관과 같이 공익의 목적을 위한 일방적 공급 플랫폼
∙ 기관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익 증대 및 지식공유를 위한 프라이빗 플랫폼

통합 공동관리 플랫폼
∙ 농업부문 전 단계의 종합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배분
∙ 농업부문 전반 데이터의 컨트롤타워/비용절감, 네트워크 효과 등

자료: 저자 작성.

2.1.2. 농업부문 플랫폼 구성의 고려요인과 구상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의 구성은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게 되어 그 형성

이 어려운 측면에 있는 반면, 성공적인 구축 이후에 플랫폼 주인의 다양한 이해 관

계에 따른 부작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플랫폼에 연결된 개인, 그룹 등

의 대형화에 따른 플랫폼 공급자의 기술적, 추가 투자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또한 플랫폼 공급자의 지속 가능한 기술의 공급, 유지보수, 수익창출의 극대화

를 위한 이용료 및 공유자원 이용료 등에 대한 비이상적 이용료 인상, 플랫폼에 연

결된 개인과 그룹의 의견이 배제된 타 플랫폼과의 인위적이며 수직적인 통합으로 

인한 부적응 및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보유한 

다양한 공유정보, 데이터, 민감한 개인 및 그룹의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플랫폼

↔ 개인, 플랫폼 ↔ 그룹, 생산자 ↔ 소비자, 개인 ↔ 그룹 등 다양한 분쟁에 따른 

절차 및 해법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등에서 플랫폼의 활용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분야에

서의 사업 도메인의 선정, 타깃 그룹의 결정, 그룹 활동을 위한 교류 시스템의 형

성, 킬러 데이터·콘텐츠·서비스의 발굴,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 가격 이외의 포인

터 발굴, 표준화된 규칙의 제정, 특허·규제 등 침해범위 설정, 지속 가능성이 담보

된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일 구조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다양

한 혼합형 플랫폼의 도입을 고려한 플랫폼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 

에코 시스템의 존재 유무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방안을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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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농업 내 다양한 도메인(생산-유통-소비, 시스템-시설-생산, 

IT-BT-NT 등) 연계를 통한 다종다양한 플랫폼을 통합하여 서비스할 통합 ‘디지

털 전환 센터(가칭)’ 구성이 필요하고, 농업 외 타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및 산업

확장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 

<그림 5-4> 디지털 전환 중심의 농업부문 플랫폼 구상

자료: 저자 작성.

2.2. 농업부문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 방안

농업부문 플랫폼 구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위

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이다. 농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는 산업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플랫폼 등을 정책적으로 직간접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선

순환 흐름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농업생산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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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중요하나 공학, 기자재 관련 정보와 데이터보다 농학, 생육정보, 기상정보, 

병충해 정보 등 사이언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

울러 수집된 정형 및 비정형의 비가공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유무형의 체계,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림 5-5> 데이터 중심 플랫폼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농업과 농산업 부문의 통합 및 개별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구성, 구축된 데이터 

중심 플랫폼들은 국내 농업 구조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6>의 예시와 

같이 지역별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산물과 농산업을 초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별 ‘허브 클

라우드’와 ‘에지 클라우드’ 등 다목적 전문적 플랫폼의 구성과 전문화가 중요하

다. 또한 예시와 같이 통합 공동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디지털 전환 데이터 센터

(가칭)’의 구성과 역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집된 비가공 데이터를 통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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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춘 다양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가공/비가공 데

이터의 전처리, 사이언스 데이터를 위한 시험 및 분석을 위한 중장기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

집, 분석, 활용에서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업 및 기관 중심의 데이터 보급체계 육성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지역별 플랫폼 구축 방안(예시)

자료: 저자 작성.

 최근 4차산업 혁명과 농업부문 AI 및 플랫폼에서의 핵심은 무엇보다 디지털 트

윈이다. 농업부문 디지털 트윈은 기존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종적

이며 궁극적인 농업 플랫폼의 활용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농업부문 데

이터 경제의 완결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과 같이 생명과 생물을 직접 

다뤄야 하고, 기상조건 및 유무형의 외부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디지털 제어를 활용하여 사전에 시험하고, 알맞은 기술과 기자재를 투입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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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영농에 활용한다면 전산업에 걸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현한 모습은 ① 시설원예 

가상화(시설, 장치, 작물, 인력 등), ② 작물 모델링, 농작업 모델링, 질병 모델링, ③ 

질병 방어 시스템, ④ 그린하우스 모델링 및 제어, ⑤ 정식, 수확, 포장, 드론, 청소 

등 로봇 자동화, ⑥ 온실 내 에너지 등 효율화, ⑦ 교육시스템 등이다. 즉, 농학, 작

물학, 농화학, 공학, 환경제어 및 기상학, 첨단 ICT 관련부문 및 교육 등 다양한 분

야가 융합되고 종합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 시험을 거쳐 현실제어가 가능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그림 5-7>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미래농업 모습

자료: 김세한(2021).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AI기반 환경인지 생산기술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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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국의 농업부문 플랫폼 관련 사례29) 

3.1. 미국 

미국의 FBN은 농장들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농업에 관심

이 있는 초심자에서부터 숙련된 농장주까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플랫폼에 가입한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 데이터를 익명화된 

수집용 데이터 셋에 업로드하게 하고 FBN은 집계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농

장에 맞는 포괄적인 분석 및 보고서, 맵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제공되

는 정보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심사나 업종이 유사한 숙련 농부들로 구

성된 팀의 데이터를 농업전문가가 직접 분석,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보완

하였다. 계약상 업로드된 농장주의 데이터 소유권은 제공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 존중되고 이행이 강제되는 미국의 제도적 환경과 ‘by farmers, for farmers’

라는 기업철학이 기존 사회적 규범과 결합하여 정당성을 강화하였으며 데이터 제

공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켰다.

FBN은 창립 첫해인 2014년 약 4백만 에이커(16,187㎢)의 농지를 관리하는 네

트워크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 서비스 가입면적이 32개주에 걸쳐 9백만 에이커

(36,421㎢)를 넘어섰다. 이후 지속 성장 중이며 2018년에는 생산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아마존과의 파트너십도 체결하였다. FBN은 초기의 농민 네트워크

(Cummunity)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농부들끼리 경영일지를 

공유해 가면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social platform 기능도 강화해 나

가고 있다. 또한 초창기 플랫폼인 F2F Genetics Network e-commerce 서비스를 

2019년 FBN Direct로 진일보하여 새롭게 선보이고 있으며, FBN은 정보 조직화

29) 이 절의 미국, EU, 중국의 사례는 ABC Lab의 성형주 대표, 일본의 사례는 순천대학교 엄지범 교수

의 위탁원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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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유 네트워크 수준에서 시작하여 피버팅30)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림 5-8> FBN의 분석 서비스 Tool과 분석 서비스 영역

자료: FBN 홈페이지(https://www.fbn.com)에서 저자 발췌.

3.2. EU 

노지원예 관련 디지털 농업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선두라고 평가되지만 온실

원예 부문에서만큼은 네덜란드가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네덜란드에는 온실 자

재 및 제어 관련 모듈 부문의 글로벌 리딩 기업 프리바(Priva), 환경 제어 솔루션 분

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호겐도른(Hoogendoorn) 등 정밀재배에 강

점을 가진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 기업들과 다양한 온실 작물(딸기, 파프리카 등)의 생육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여 공유 플랫폼에 빅데이터화함으로써 맞춤형 처방농업

30) Pivoting은 시장과 상품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 BM)을 업그레

이드해 나가는 일, 즉 ‘BM의 구조화된 코스 수정’으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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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 빅데이터가 네덜란드의 경쟁력의 굳건

한 기반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바헤닝언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Wageningen UR)가 2002년에 개발한 ‘렛츠그로우(LetsGrow)’

이다. Wageningen UR은 1997년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 연구조직(DLO,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과 바헤닝언대학이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림 5-9> LetsGrow 플랫폼의 주요 기능 

자료: Letsgrow 홈페이지(https://www.letsgrow.com/en/features)에서 저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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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Grow 플랫폼에는 네덜란드 시설원예 농가 대다수가 연결되어 지난 약 20

여 년간의 작물 생육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농장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플랫

폼에 접근하여 온실 환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他 농장과의 성

과 비교,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처방 등과 날씨·해당 작물의 유통시세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etsGrow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온실의 각종 센서, 식물 생리학 및 인공지능에

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은 빅데이터에 대한 추

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LetsGrow 플랫폼의 개발은 바헤닝언대학연구

센터(Wageningen UR)가 수행하였지만 운영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환경제어 솔

루션 업체인 호겐도른(Hoogendoorn)이 맡아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 정부는 ‘소사이어티 5.031)과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화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 WAGRI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했다. WAGRI 시스템

의 개발 및 운영은 NARO32)가 수행하고 있는데, 기상·농지·토양·품종·비료·농약 

등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포털인 동시에 NARO에서 개발한 작물생육모델, 토

양지도 등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WAGRI는 데이터의 개방을 전제로 MS社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으며,   

NARO는 WAGRI를 통해 개발된 algorithm을 민간기업에 라이선스하고, 민간기

31) ‘소사이어티 5.0’이란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지침 중 하나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 

20)’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한 개념이며, 사이버 공간(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공간)을 고도

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인간 중심적 사회를 의미

32)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는 

일본 최대의 농업연구소로 정직원만 약 3,300명, 연간 예산 약 640억 엔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연

구와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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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WAGRI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사

업화한다. 이를 위해 60여 종의 표준 접속 프로그램(API)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

다.33) 

WAGRI는 농업부문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

터 연계 측면에서는 농업 각 분야에서 ICT 활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도 서로 상

이하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데

이터 공유 측면에서는 개별 농가, ICT 벤더(농업관리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사), 농

기계 회사 등 다양한 농업 이해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일정한 규정

하에서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공 기능 측면에서는 기

상·토양·통계 등 농업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10> WAGRI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구조  

자료: WAGRI 홈페이지(https://wagri.net/en-us/aboutwagri).

33) 남재작. 2020.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G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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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RI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동의 없이 타 기업이나 사용자, WAGRI 운영자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하

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적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전체 

데이터 저장소를 Public 데이터와 Private(Closed) 데이터로 분류하여 Private 데

이터의 경우는 WAGRI 운영자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또 데이터의 제공자가 WAGRI 운영자와의 계약 또는 

규약에 따라 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공유할 경우,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대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은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다 자세히 후술하고, 여기에서는 WAGRI 내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11> WAGRI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 구조  

자료: 농림수산성(2018).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신동철(2019: 8),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

용현황.” 󰡔세계농업󰡕 2019년 7월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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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국   

대표적인 중국 주요 IT기업들의 스마트농업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34)

3.4.1. 알리윈(阿里云)35)의 ET 농업브레인(ET Agricultural Brain) 프로젝트

알리윈의 ET 농업브레인(ET Agricultural Brain)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기

반으로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축과 작물의 전 생명주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6월에 출시되었다. 이를 통해 농작업과 농축산물의 데

이터를 시각화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루션을 도입한 양돈 

및 과일재배 농가는 생산물의 90% 이상을 알리윈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와 ‘허마셴셩(盒马鲜生)’을 통해 출하하여 판매하고, 관련 

데이터는 피드백을 통해 관련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특히 

양돈 농가는 이미지 식별기술로 돼지의 섭식, 운동, 면역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음

성분석을 통해 질병, 압사 등의 위험요인을 감별하고 관련 가축을 색출하여 연간 

출산율 3% 증가, 새끼돼지 사망률이 3% 감소하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

3.4.2. 징동(京东) 

징동에서는 농축산물 유통과 연계한 솔루션과 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 솔루션 

등을 보급하고 있다. 유통 관련 솔루션 중 대표적인 것이 천리안과 러닝닭 프로젝

트이다. 먼저 ‘천리안 추적 프로젝트(京东生鲜千里眼追溯项目)’의 경우는 다수의 

식품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브랜드가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 가공, 저

장, 운송 등 모든 과정을 스마트캠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34) 스마트농업 추진사례는 KOTRA 중국 샤먼무역관(2019. 3. 21.)의 “중국 농업, 이제는 ‘스마트팜’

시대”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35) 알리윈(阿里云, Aliyun)은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로서 주로 온라인 비즈니스와 알리바바 자

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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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러닝닭(跑

步鸡) 프로젝트’는 비좁은 양계장에서 사육한 닭보다 방목하여 사육하는 닭을 더 

선호하는 고급수요에 대응하여, 닭의 다리에 만보계 밴드를 달아 100만 보 이상 

걸은 닭만을 선별하여 자사 유통망에 시세보다 3배 비싼 100위안에 판매하는 프

로젝트이다. 

징동이 개발한 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 솔루션 등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에 보

급되는데, 먼저 징동농푸(京东农服)는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서비스 솔

루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상, 환경 및 병충해 정보를 제공하

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팜 조성 솔루션인 징동농장(京东农场)은 안후이성

(安徽省) 인민정부, 셴양시 농기계센터(咸阳市农机中心), 광시전원(广西田园) 그

룹 등 다수의 지방정부 및 기업에 보급되었다. 

3.4.3. 후위윈신시(广西慧云信息, Huiyun Information)36)

중국 내 농업분야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후위윈신시는 300억 달러가 넘는 중국 내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및 펀딩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후위윈신시는 중국 최고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

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2016년 초, 중국 최대의 엔젤투자 기관인 Xu 

Xiaoping의 ‘Zhen Fund’가 주도하는 엔젤 라운드 자금 조달을 받았고, 2018년에

는 ‘Baiguoyuan’(중국 최대 과일생산 기업)으로부터 A 라운드 자금 조달을 획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후위윈신시는 전 세계 ‘Baiguoyuan’의 과일 농장에 지능형 

생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2019년 후위윈신시는 Digital Guangxi로부

터 시리즈 B 전략자금 조달을 받아 농업 인공지능 분야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후위윈신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Yunyan’은 농업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36) 후위윈신시 홈페이지(https://www.gxrc.com/company/45471fa9-1fac-4979-8724-4d 

6b6279ae07, 검색일: 2021. 10. 9.)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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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부들이 휴대폰을 켜서 작물 사진을 찍기만 하면 Yunyan 플랫폼은 자동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과 해충의 유형을 식별하고 농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

방을 내려 준다. 현재 Yunyan의 사용자 수는 100,000명을 초과했으며 면적은 300

만 무37)가 넘는다. Yunyan은 매일 평균 10,000개 이상의 농부들의 문의에 답변하

고 있으며, 농업  전문가가 현장으로 방문하는 전통적인 농업 기술 서비스 모델과 

비교하여 효율성이 거의 100배 향상되었다. 

현재 후위윈신시의 스마트농업 솔루션들은 중국 내 30개 성, 210개 시 및 520만 

무의 토지에서 5,000개 이상의 농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시사점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핵심요소인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구축 방향

과 주요국들의 농업관련 플랫폼 구성과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전 세계적 디지털 산업과 데이터의 환경은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 

IT)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를 넘어 데이터와 정보의 지능화

(intelligence of things)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따라 비대면 데이터 경제 및 인공지능화 산업은 산업 간 융합기술과 기술 간 최적 

조합혁신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아직도 미비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디

지털 전환과 관련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명확하며 시급하다. 

앞으로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과 관련산업은 수직적 발전이 아

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결과 공유 기능을 포함한 수평적 연결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농산업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생물을 다루고 최종 산물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불확실성 대응,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도구와 기상

학, 농학, 첨단공학 등이 융복합된 통합 융복합형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발전할 것

37)  무(亩): 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 1무(亩)는 한국 기준으로 약 200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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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 농업 전주기 대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은 농산업을 전후방으로 아우르는 관련 산업

을 비롯하여 새로운 신농업분야의 산업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의 조건인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의 표준

화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관련 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산업의 플랫폼이란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 및 전후방산업이 연계

한 다양한 용도에 공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형 및 무형의 큰 그릇을 의

미한다. 통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하드웨어(HW) 및 분석 및 솔루션 틀

(SW)로 구성되는 공용의 인프라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관

련 단체는 물론 산·학·연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농업부문 경제 

주체들 상호 간을 단·복수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경제체계를 포함한다.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검색의 용이성, 의사결

정과 판단을 위한 신속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플랫폼의 활용범위와 최종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미래의 궁극적 농업부

문 핵심이며 데이터 경제의 최종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부문 디지털 

트윈을 모델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관련 해외 선진사례의 전문 민간부문 플랫폼과 민·관 협력 플랫폼 등 다양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 관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 FBN의 민간 플랫폼은 농업인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와 

농업의 생산 등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민간 플랫폼의 사례를 제시하

고 있으며, EU는 산학연 공동의 노력을 통한 우수한 데이터 경제 플랫폼과 네트워

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민관 협력 플랫폼 서비스와 중국의 최신 민

간기업 중심의 IT 추진 사례는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

한 벤치마킹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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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방안 

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제4장에서 살펴본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노력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 및 비전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

고 설정하였다. 세 단계를 거쳐, 데이터 경제 추진과 정부 확산정책 등을 설정하였

다. 먼저 문헌 등 선행연구 분석,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농업 전문지 및 미디어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하였다. 2단계로 국내 농업부문 IT 관련 전문가, 

농업기술 전문가 등 전문가 사전 심층 면접 조사와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는 농업부문 정보화 관계기관(농정원, 농기평 등) 및 농식품부 관련부서

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

책 비전은 ‘데이터 경제 구축을 통한 혁신 성장 미래농업’으로 설정하였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구축의 가장 큰 목표는 첫째, 첨단 미래농업으로 육성이

고, 둘째, 농업의 혁신 동력원 기반 구축이다. 제5장의 해외 주요국의 농업부문 데

이터 경제 및 플랫폼 관련 사례에서 살펴본 세계 데이터 경제 추진 현황과 미국과 

유럽 등 농업 민간부문이 선도하는 선진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농업부문

에서도 새로운 혁신 성장원으로서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첨단 미래농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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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육성의 목표는 전략적 로드맵 구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실천할 정책 추진 과제는 네 부문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농업

부문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이다. 둘째,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

털화 확산 기반 구축이다. 셋째,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계 지원이다. 넷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다.

<그림 6-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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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전전략과 과제는 다음 네 가지

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둘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의 체계

화, 셋째, 민관 플랫폼의 확대, 넷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화이다. 

2.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농업의 데이터 경제는 농업관련 산업과 생산부문의 디지털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

며,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은 질적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

로 공공과 산업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 생산부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하고, 전후방산업에 대한 스마트 및 디지털 확대를 통한 농산업 전 단계

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 사업 및 디지털 정보화 연계의 확대 방

안 마련이 필요하며, 첨단 융복합 기자재 적용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표 6-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디지털 전환 가속화)

세부 목적 세부 추진목표

○ 농업 생산부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대
∙ 농업 생산부문 지능형 IoT 활용 디지털 전환
∙ 스마트(디지털)팜의 공간정보화(팜맵 등) 확대
∙ 농업생산중심 통합 플랫폼 구상을 통한 디지털 전환

○ 전후방산업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대
∙ 농기자재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정보 디지털화
∙ 유통소비단계 데이터 활용한 영농활동 피드백 체계
∙ 농식품 마이데이터 시스템 활성화 

○ 중앙·지방정부 사업과 디지털 정보화 연계 확대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사업 디지털화 확대 및 강화
∙ AGRIX 및 농식품 마이데이터 시스템 확대 

○ 첨단 융복합 기술 적용 및 활용 확대
∙ 농기자재의 IoT 및 GPS 연동 데이터 수집 확대
∙ 타 분야 첨단 기자재의 농업부문 적용 및 활용 확대
∙ 농업용 SW, AI 및 로봇 등 상용화 및 활용범위 확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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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체계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가치사슬 전단계에 걸친 체계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관리 주

체의 명확화와 전문화 등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와 민간과 개인의 노하우 등 유무형 자산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당

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체계적이며 제도화된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6-2>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생산 수집 관리 체계화)

세부 목적 세부 추진목표

○ 농업부문 가치사슬 전단계 데이터 표준화

∙ 지역별, 품목별 영농 기술과 데이터의 수집 표준화
∙ 수집 데이터의 개인정보 및 보안 체계 확립
∙ 영농관리 데이터 및 기상, 환경 등 메타정보 표준화
∙ 유통소비관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영농 피드백

○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진단 체계 확립
∙ 표준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주체 명확화 
∙ 수집 데이터의 분석 및 진단 전문 서비스 확립 
∙ 분석 및 진단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 보완 체계 확립

○ 공공 및 민간의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확립 

∙ 공공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 관련 보안체계 강화
∙ 개별 농업인의 유무형 데이터 관련 보안관리 강화

○ 민간정보(전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개별 농업인의 유무형 데이터 수집 관련 보상체계
∙ 양질의 민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기반 마련 

자료: 연구진 작성.

2.3. 농업부문 민·관 플랫폼 서비스 확대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을 통한 

관련 산업의 양적·질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공공데이터 플랫폼

과 관련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민간부문

의 접근과 활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소비트렌드와 농생명산업 

등 새로운 농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관련 플랫폼과 연동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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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플랫폼 서비스 확대)

세부 목적 세부 추진목표

○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양적·질적 확대

∙ 특성별, 기능별로 서비스되고 있는 공공 농식품 공공데
이터 플랫폼의 종합서비스화 방안 모색 

∙ 민간부문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반 정보 서비스화
∙ 공정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 수행을 위

한 농정플랫폼 서비스 강화 

○ 민간부문 접근 및 활용 규제 완화 
∙ 유무형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전제한 서비스 확대 
∙ 공공정보 활용한 민간부문 데이터 활용 상용화 지원

○ 새로운 소비트렌드 및 농생명산업 관련 플랫폼과 
연동 체계 구축

∙ 전방산업 수요 맞춤형 농업생산 정보화 체계 확대
∙ 소비자 주문형 농식품 관련 플랫폼 연동 체계 구축
∙ 다양한 농식품 관련 Health Care 서비스 연계 강화
∙ 농생명산업 관련 생산 유통 관리 플랫폼 체계 구축

자료: 연구진 작성.

2.4. 농업부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화 

농업부문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 주체인 농업인 대상 관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

고,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거래 기반을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창농과 창업 등 활동

을 지원하고 농업과 첨단분야 융복합 사업화 확대를 통해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고

려하여 지역별 및 생산 통합형 플랫폼을 구성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6-4>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데이터 이용 활성화)

세부 목적 세부 추진목표

○ 농업인 관련 교육 및 지원 확대

∙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영농기술 정보 확산
∙ 데이터 기반 농업 확충 및 숙련 경험 연계 
∙ 관련 기자재 및 SW 지원
∙ 민간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과 연계 시너지 확산

○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 농산업 전체 가치사슬을 통한 신가치 창출 
∙ 다방면의 전문가와 현장 노하우 교류 확대
∙ 데이터 공급자 및 수요자 규모화, 비용절감, 전문화

○ 데이터 활용 창농·창업 활동 지원 
∙ 데이터 활용, 농산업 부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영농은 물론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가치 창출
∙ 농산업 새로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 농업과 첨단분야 융복합 사업화 확대 

∙ 다종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업
∙ 다부처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 육성 
∙ 첨단 기자재 도입을 통한 혁신 성장 및 경쟁력 강화
∙ 다양한 목적형태에 맞는 지역별 플랫폼 구축 활용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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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추진시기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중요성, 경제

성과 시급성 분석을 연계하여 각 정책방향별 추진시기 등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와 관련된 

세부 전략에서는 ‘데이터 기반 농업의 개념과 수용성 확대’(56.5%)가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후 전문가들이 중기 과제로 적합하다고 응답

한 대응과제는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화’(43.5%),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한 농업

인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56.8%)로 조사되었다.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 기반 구축’과 관련된 세부 전략에서는 ‘농

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기반 구축’(47.8%), ‘농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53.3%)이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택되었다. 이와 함께 ‘정밀

농업 기반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확산’은 단기(45.7%)와 중기(45.7%) 선택 비중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지구 조성 및 확산’(53.3%)은 중기

가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계 지원’과 관련된 세부 전략에서는 ‘데이터 기반 농

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63.0%), ‘전문 운영기관과 기구 설

치 및 지원’(69.6%)이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택되었다. 이후 전문가

들이 중기 과제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대응과제는 ‘농업 데이터 경제 혁신지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54.3%)로 조사되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 전략에서는 ‘농산업 부문 융복합 전문인

력 육성’(56.5%),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주도 지원’(52.2%), ‘다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연계’(50.0%)가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택되

었다. 이후 전문가들이 중기 과제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대응과제는 ‘데이터기반 

농산업 시장 확대를 지원’(56.5%)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단기로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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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과 기구 설치 및 지원’이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데이터 기반 농업 및 디

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으로 긴 안목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목표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와 ‘데이터 기반 농산업 시장 확대

를 지원’, ‘농업 데이터 경제 혁신지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이다.

<표 6-5>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목표 추진 시기

단위: %

정책방향 세부 정책과제
단기 과제
(1~5년 
미만)

중기 과제
(5~10년 

미만)

장기 과제
(10년 이상)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화 37.0 43.5 19.6

데이터 기반 농업의 개념과 수용성 확대 56.5 37.0 6.5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

20.5 56.8 22.7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 기반 

구축

정밀농업 기반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확산 45.7 45.7 8.7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기반 구축 47.8 41.3 10.9

농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53.3 40.0 6.7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지구 조성 및 확산 31.1 53.3 15.6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계 지원

데이터 기반 농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63.0 30.4 6.5

전문 운영기관과 기구 설치 및 지원 69.6 17.4 13.0

농업 데이터 경제 혁신지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41.3 54.3 4.3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농산업 부문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56.5 21.7 21.7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주도 지원 52.2 39.1 8.7

다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연계 50.0 34.8 15.2

데이터기반 농산업 시장 확대를 지원 26.1 56.5 17.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결과(2021. 9. 27.~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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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제언

3.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3.1.1. 주체별 역할 강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및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

엇보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수용성과 참여일 것이다. 이러한 수용성과 참여의 

확대를 통해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며, 최근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적용과 환류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

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수용성은 높은 편이다. 또한 데이터 기

반 농업을 통한 미래 활용 가치와 기대치 역시 높은 편이며, 민간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과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부문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농업과 데이터 경제 관련 주체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중

요하다(서대석 외 2020). 기관별 협력을 통해 기술과 협력 체계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는 다양한 정부부처인 농림축

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R&D와 정책관련 유관기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

다. 또한 해외 정책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분명한 비전과 정책목

표를 수립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

드맵과 중장기 추진 계획을 제도화하여 정책적 지원과 실행 등 구체적 실현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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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 농업의 시행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및 데이터 기반 농업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은 질적인 기술의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거쳐 공

공과 산업적 특징을 함께 갖는 스마트 진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결과 공유 중심의 플랫폼 개발과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더

욱이 최근의 혁신 기술의 발달로 지능화 IoT와 AI는 물론 이를 활용한 통합 및 주

요 목적에 특화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용성을 확대하고 궁극적 활용 단계인 디지

털 트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디지털 트윈은 기존의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종적이며 궁극적 농업 플랫폼의 활용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완결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이를 위해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통합 공동 플랫폼의 핵심인 농업부문 ‘디지

털 전환 데이터 센터(가칭)’를 통해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 기획하며 선도할 수 있

는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업화를 통한 기반마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주

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주체별 역할의 강화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데이터 경제 주요국인 

미국, EU와 일본 등 정책의 공통점인 중앙정부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농림 관련 부서를 포함한 개별 부서별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개별 목표를 분

명히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도 이러한 구체적

인 계획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강화는 물론 관련 농업부문 데이터 관련 산

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거버넌

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할 농림

축산부문의 데이터 관련 총괄책임자는 물론 관련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

하다. 

3.1.2. 전문운영기관 설치 및 육성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단기적으로 정부기관이 정책 로드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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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밑그림 아래 추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나, 이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

는 학계,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 민간부문을 육성

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는 물론 서비

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

체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고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분석 및 진단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농업부문은 물론 비농업

부문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부문 민관의 다양한 플랫폼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확대는 물

론 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부문 통합 공공 플랫

폼인 ‘농업 디지털 전환 센터(가칭)’에 대한 구체적인 구축과 운영 방안 마련은 이

와 같은 전문운영기관의 몫이다.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양질의 플랫폼 및 데이터 서비스와 비효율적 플랫폼과 데

이터 서비스를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비효율적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제재 규정

에 대해서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의 고려요인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의 소

유권, 정보 보호권을 비롯하여 안전관리 및 정당하고 적합한 유무상 관리 규정 역

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부문 

데이터 특성상 생성 주체와 관리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 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 역시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 분석과 같이 ‘최신 기술의 접근성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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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3.2.1.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및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생산·분석·결합·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 전 단계를 활성화하고,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을 통한 산업 육성 방안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기본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3법으로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 등과 함께 우리나라 전 산업부문과 생활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 6-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목적·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o 법의 목적을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
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등 관련 
용어 정의 

󰊲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 

o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
(제6조) 

o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국무총리 위원장)하고, △ 기본계획 수
립,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 개선 사항, △ 데이터 산업진흥관련 
계획 총괄·조정 심의

󰊴 데이터자산
보호

(제12조) 

o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데이터 
자산’)를 보호

※ 무단으로 취득·사용·공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등 금지

󰊵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품질관리  

(제14조, 제20조) 

o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기관과 품질인증 기관 등 지정 추진

󰊶 데이터사업자 
신고

(제16조)

o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
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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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내용

󰊷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23조)

o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
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
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

󰊸 창업 지원, 
중소기업자 특별지원
(제24조, 제31조) 

o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데이터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데이터 거래·가공 등 필요 비용 일부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제25조)

o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기
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10 데이터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제34조) 

o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 10. 12.). “데이터 기본법 제정.”

3.2.2. 농산업 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추진 중이다. 

이 법은 농업과 관련산업을 ICT산업과 융합하여 농산업 부문에 자동화, 정밀화와 

무인화 등을 촉진하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동법의 추진에 농산업 부

문의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농업인의 영농관리에 대한 전문화된 경험지식 및 데

이터 지능, 관련 클라우드 및 플랫폼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의 법률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밀화, 자동화와 무

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에 절에서 제시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추진 체계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하여 입법 추진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과 추진의 근거를 확보할 필

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농업생산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

도되는 관점에서 농가 및 조합 등의 데이터 권리, 혜택, 책임을 반드시 다뤄야 하며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수집범위, 수집 주체, 가공 주체에 따라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를 다뤄야 하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터 생

산 및 수집 주체는 농민, 소비자,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이며, 주체의 

역할 및 지식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배포 및 재배포, 유무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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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필요하다. 

농업부문 데이터는 농민, 농업법인 등 경영체와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수요 주체에 따라 유무상 활용범위와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농업부문 데이터

의 활용 방법 및 권한에 대한 체계적 규정과 제도적 규제 및 이용과 활용 방침 마련

이 필요하다. 같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목적에 따른 가공 방법, 아이디어, 주체에 

따른 의미, 데이터의 경제적 권리에 따른 활용 방법 및 권한에 대한 설정이 전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관련 데이터 체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법제화에 이러한 요인과 내용이 포함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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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요약

최근의 세계 경제는 혁신 성장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로 전환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자체가 경제와 산업활동

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새로운 경제 구조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도 연평

균 7% 이상의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국가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

고 투자와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 등의 적극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 

데이터 중심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부문과 데이터 체계 전체를 다루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농형 로봇 개발(잡초 제거, 농장 수확용 로봇), 스마트팜 중심의 빅데

이터 생산 및 활용 체계, AI 기반 가축관리서비스(팜스플랜)를 통하여 농업용 로

봇과 자율 주행 농기계 및 드론 활용 등 첨단 농기자재화와 작물 및 가축 관리를 위

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농업부문은 시설원예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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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분야와 첨단 농기자재에 한정되어 추진됨으로써 농업부문 데이터 전 주기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업

부문에서도 4차산업관련 기술의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경제·산업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산업화와 혁신 성장 동력원으로서 농업부문의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

저, 농업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및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농산업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활

성화 방안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 및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터 기반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확대 및 후방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농업부문 데이

터 경제의 기반인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2차

년도에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전후방산업과 민간부문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준용하였으나, 다

른 연구와 달리 아직 국내 농업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데이터 경제 체

계 구축을 위해 통계 및 계량분석 등의 한계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자 다양한 문헌 조사와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책

당국과의 협의회 등을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과 정부지원 스마트팜 도입 농가) 761명, 각계 전문

가 51명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집계 분석하였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자체를 주요 생산요소로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생

산, 분석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사회적 개념이다. 이의 특징은 

주요 산업 활동의 기민성(agility)과 연관성(relevance)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한계비용 제로 경제 구조와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

한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동하게 되어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의 토지와 장(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생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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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리, 가공/유통과 분석/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이 완성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갖는 완전성, 일관성, 정확도, 적시성, 고유성, 상호운용성과 접근성 

및 데이터에 대한 제한과 책임 등을 통해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데이터 관련 산업의 규모는 국내시장은 2020년 약 19조 3천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48억 유

로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의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은 211.3억 유로이고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

는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업 부문 역시 각국의 농업담당 부서가 

주도하여 관련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정부 주도의 범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에서는 스마트팜 

등과 관련된 개별 사업 중심의 노력이 있을 뿐, 농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농정은 앞

으로 수립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 중심의 농업관련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부사업 참여 관리를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팜맵’과 ‘농식

품 Mydata’ 등이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농산물 수급전망정보(농업관

측), 영농기술정보(농사로), 농업기상정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운영되고 있

다. 민간부문에서 최대 데이터 보유 기관은 농협으로 개별 농업경영체의 자산, 정

부 정책자금 활용, 농기자재 이용, 농산물 출하 및 유통정보, 소매관련 정보 등 농

산업 전반의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정보는 농업경영

체 개인의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암호화하여 서로 연계되고 이것이 팜맵 

등과 같은 공간정보와 통합 운영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

한 방향으로 농업관련 데이터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시작과 출발지(데이터 생산자)이며 관련 서비스의 최

종 수요자인 농업인의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업인 전체의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인지도는 27% 수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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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기반 첨단화 필요성에 대해 전체 농가의 84%가 필요

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응용 서비스인 솔루션과 관련 애

플리케이션의 상용화 시 활용 및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농가의 78%가 이용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데이터 기반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지

불의사도 명확하며, 자신의 민감한 영농기술 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를 지

급받아 제공할 의사 역시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의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와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IPA 분석결과 중요성과 경제성(효율성) 및 시급성 모두 매우 높은 평가를 도

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

업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체계화를 가장 중요한 추

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공정보와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확대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농업부문 생산을 비롯한 전후방산업 전방위에 걸

쳐 데이터 표준화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 정책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이며,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

원’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시 가장 우려되

는 것은 농업인과 전문가 모두 ‘최신 기술 접근에 대한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하였고, 또한 ‘비농업 부문 자본과 기술에 대한 저항’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어려운 점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정책에 반영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농업인 교육과 홍보 노력은 물론 관련 기반 구축과 지

원 정책이 요구된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반은 기존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장(場)의 역할인 플랫폼이 

며,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역시 이에 대한 검토와 구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

다. 최근 전 세계적 디지털 산업과 데이터의 환경은 정보의 지능화(intelligence of 

things)로 발전하고 있으며, 비대면 데이터 경제 및 인공지능화 산업은 산업 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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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술과 기술 간 최적 조합혁신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아직도 미비한 우

리나라 농업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명확

하며 시급하다. 앞으로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과 관련산업은 수직

적 발전이 아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결과 공유 기능을 포함한 수평적 연결로 발

전할 것이다. 그러나 농산업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생물을 다루고 최종 산물의 안전

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불확실성 대응,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사결

정 도구와 기상학, 농학, 첨단공학 등이 융복합된 통합 융복합형 데이터 기반 농업

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 전주기 대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은 농산업을 전후방 및 관련 산

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신농업분야의 산업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환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농산업 플랫폼은 통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HW)와 분석 및 솔루션 

틀(SW)로 구성된 공용의 인프라를 통칭한다. 또한 이를 이용함으로써 농업인과 

관련 단체는 물론 산·학·연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농업부문 경제 

주체들 상호 간 단·복수로 연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경제

체계 개념을 포함한다.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검색의 용이성, 의사결

정과 판단을 위한 신속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 플랫폼의 활용범위와 최종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미래의 궁극적 농업부

문 핵심이며 데이터 경제의 최종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부문 디지털 

트윈을 모델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관련 해외 선진사례의 전문 민간부문 플랫폼과 민·관 협력 플랫폼 등 다양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살려 관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미국 FBN의 민간 플랫폼은 농업인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와 

농업의 생산 등 관련 데이터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민간 플랫폼의 사례를 제시하

고 있으며, EU는 산학연 공동의 노력을 통한 우수한 데이터 경제 플랫폼과 네트워

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민관 협력 플랫폼 서비스와 중국의 최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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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 중심의 IT 추진 사례는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

한 벤치마킹이 요구된다. 

2.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정보의 지능화(intelligence of things)로 발전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이터 경제로의 변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원으로서 농업부문에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데이터 경제 관련 체계를 위

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면밀한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비전은 ‘데이터 경제 구축을 

통한 혁신 성장 미래농업’으로 설정하였다. 즉, 최근 국내와 세계적으로 어느 산업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규모가 큰 미국 등 선진사회가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은 현재와 앞으로도 미래 혁신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농업부문 역시 데

이터 기반 농업, 첨단 농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미래농업 실현이 가능하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구축의 가장 큰 목표는 첫째, 첨단 미래농업으로 육성이

고, 둘째, 농업의 혁신 동력원 기반 구축이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혁

신 성장원으로서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첨단 미래농업으로 육성의 목표는 

전략적 로드맵 구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밀한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부문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 생산부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를 현재 추진하는 정부사업을 노지

와 과수 등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농업 전방위적인 전후방산업을 연계하여 스마

트 및 디지털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업과

디지털 정보화로 연계 확대되어야 하며, 첨단 융복합 기자재 적용 및 활용 역시 확

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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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가치사슬 전단계 체계화를 위해 가장 먼저 데이터

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진단을 위한 관리 주체의 명확화와 전

문화 등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

와 민간과 개인의 노하우 등 유무형 자산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이

용하고 활용하는 민간부문의 접근과 활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소

비트렌드와 농생명산업 등 새로운 농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 산업과 연계

한 관련 플랫폼과 연동하여야 한다.  

넷째, 농업부문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 주체인 농업인 대상의 관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거래 기반을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창농과 창업 

등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과 첨단분야 융복합 사업화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시된 추진 전략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시행됨으로써 실현되고 구체화될 것이

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

여야 한다. 비전과 목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농업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를 통해 농업의 혁신 성장 동력화를 이루고, 데이터 기반 농업의 개념과 

수용성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정밀농업 기반

의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을 전방위로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을 통해 농업

부문에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기반을 구축하며 농산업 빅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넓히며, 이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농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근거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

비하고, 전문 운영기관과 기구를 설치 지원하며, 농업 데이터 경제 혁신지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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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데이터 기반 농업과 경제는 민관 협력 체계 없이 운영과 발전이 불가능하

다. 농산업 부문 융복합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민간 전문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

원과 보장이 필요하며, 다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과 연계하여 지원 운영되어야 하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농산업 시장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은 관련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고 실천을 통해 실

현될 수 있다. 먼저 가장 먼저 농업인들의 수용성과 참여 확대이다. 농업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양질의 기초 데이터 생산자이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농업부문은 전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명확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역시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운영기관 설립을 통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초기에는 정

부 주도 설립과 운영, 중장기적으로 민간 위탁형식의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데이터 3법 및 데이터 기본법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부문에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는 전문 민간부문의 참여와 주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

문 데이터는 농민,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수요 주체에 따라 유·무상 활용범

위와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농업부문 데이터의 활용 방법 및 권한에 대한 체계

적 규정과 제도적 규제 및 이용과 활용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같은 데이터라 할지

라도 목적에 따른 가공 방법, 아이디어, 주체에 따른 의미, 데이터의 경제적 권리

에 따른 활용 방법 및 권한에 대한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관련 데이

터 체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

품부의 관련 법제화에 이러한 요인과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물론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주

체별로 세부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차년도 연구를 통해 농업관련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역할 등으로 연구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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